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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119 구급대원의 직무스트레스가 피로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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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일부 119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가 피로도에 미치는 영향 파악하였다. J도의 119 구급대원 
264명을 자가 보고 설문지로 2015년 1월 5일부터 3월14일까지 조사하였으며, 설문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건강관련 특성,
직무스트레스와 피로도를 파악하여, 피로도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t-test와 ANOVA, Pearson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였다. 119구급대원의 피로는 구급대원의 개인적 특성뿐 아니라 직무스트레스에 의해 영향을 받았
다. 향후 119구급대원들의 피로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직무수행 후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구급대원들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을 통해 피로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job-stress factors associated with fatigue
among emergency rescue workers.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264 rescue workers in J province 
from January 5 to March 14, 2015.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general characteristics about the subjects,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a job stress instrument, and a subjective fatigue instrument. The results were analyzed
using a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determine the factors related to 
fatigue. Fatigue was influenced by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he rescue workers and job stress. To reduce fatigue,
effort to manage and relieve stress is required after a job is done in the field.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fatigue
can be reduced by providing methods that can improve the healthcare capacity of the rescue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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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구급활동을 하

는 119 구급대원은 재난, 재해 및 응급현장 등의 긴박한 
상황에서 항상 비상대기 해야하며, 잦은 출동으로 스트
레스가 높아 가장 기피하는 분야이다[1,2]. 구급대원들
은 현장 활동 업무량과 위험도의 증가는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며 근무 특성상 불규칙한 생활과 

충분한 휴식시간의 부족으로 업무상 쌓인 스트레스를 해

소하는데 역부족한 실정이다[3]. 
직무 중 생긴 스트레스는 개인의 능력이나 자원, 환경

요구와의 부적합, 개인의 욕구와 욕구충족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직무환경의 부적합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

다[4,5]. 119 구급대원은 출동자체의 사고 위험성, 일반
인들과 접촉, 중환자 및 사망자의 접촉, 유관기관과의 업
무, 수면부족 등의 직무스트레스를 포함하고 있다[6].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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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직무스트레스는 직무만족도 감소, 우울 등을 유발
하고, 근골격계질환, 심혈관질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
며[2,7-9], 이러한 정신적, 육체적 건강의 악화를 유발하
는 직무스트레스는 피로를 증가 시킬 것이다. 
피로란 정신이나 육체적인 활동의 과도한 결과 생기

는 지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수면이나 휴식부족, 육
체적인 힘을 소비한 후 호소하게 되는 정상적이고 일상

적인 경험이라 할 수 있다[10,11]. 각종 사고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고 상황에 맞는 응급처치를 수행하며 병원까

지 이송해야 하는 119 구급대원은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받고 있다[12]. 이러한 상황은 피로를 유발시켜 교감 및 
부교감 신경기능의 감소 및 심혈관 질환의 발생위험이 

증가하며[13], 피로가 심해지면 우울 및 불안 스트레스
가 증가하여[14] 결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119 구급
대원의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것이다.
피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간호직[14,15], 경찰

직[16], 소방직[12,17]등 다양한 직업군에서 연구되어 왔
다. 위와 같은 직업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업무
를 담당하지만, 경찰과 소방은 사건․사고의 해결 및 수
습을 하고, 간호직은 병원내에서 환자를 보살펴 주는 업
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119 구급대원은 사건․사고의 현
장에서부터 병원으로 이송까지 환자에게 응급처치 및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
만 현장에서 귀중한 생명의 응급처치를 담당하는 119 
구급대원만을 대상으로 피로와 관련된 연구는 미비한 실

정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J도 지역 119구급대원을 대상
으로 직무스트레스와 피로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119 구
급대원의 건강 및 구급업무의 질적 향상을 시키기 위한 

정책마련 및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

도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대상자는 J도 소방본부에 소속된 119구급대원 264명
에게 설문조사 하였다. 설문지를 배부 전 J도의 소방본
부 구급담당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한 후 각 

소방서에 소속된 구급대원에게 연구의 동의서와 설문지

를 발송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1월 5일부터 3

월14일까지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264부 중에 누락된 
항목이 있거나 응답이 성실하지 못한 21명부를 제외한 
243부의 설문지를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2.2 연구도구

2.2.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결혼상태, 
종교, 학력, 자격 및 면허의 종류, 근무경력, 직급, 급여
수준, 근무형태 등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2.2 건강관련 특성

주관적 건강상태, 흡연, 음주, 하루 카페인 음용횟수, 
운동 횟수 등 총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2.3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장세진 등(2005)이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연구 사업에 
이용한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단축형(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short form: KOSS-SF)도구를 
이용하였으며[18], 요인분석과 전문가의 회의를 통해 신
뢰도 검정결과 내적일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 α값은 
조직체계가 0.82, 직장문화가 0.51이었으며, 모든 항목
에 대해 항목 판별타당도는 직무자율성 결여 영역의 문

항판별타당도의 성공률(90%)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의 
성공률은 100%였다. 측정도구의 하부영역은 ‘직무요구
도’ 4문항, ‘직무자율성’ 4문항, ‘관계갈등’ 3문항, ‘직무
불안전성’ 2문항, ‘조직적 관리체계’ 4문항, ‘보상부적
절’ 3문항, ‘직장문화’ 4문항으로 총 24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고 각각에 
대해 1-2-3-4점을 부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
트레스 요인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문항은 1-2-3-4점
을 부여했고, 그 반대인 경우 4-3-2-1로 재 코딩하여 각 
영역을 평가하였다. 각 영역별로 100점 환산하였으며, 
직무스트레스 점수는 각 7개 영역의 환산점수의 총합을 
7로 나누어 구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
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하고, 이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0이었다.

2.2.4 주관적피로 측정도구

피로측정 도구는 가장 타당도가 높게 평가되는 

Schwartz등(1993)[19]의 FAI(Fatigue Assment Inventory)를 
토대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한 도구 다차원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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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Multidimensional Fatigue Scale; MFS)를 사용하였
으며[10], 이 연구의 대상자는 전국의 사업장 근로자를 
표본추출항였으며, 측정도구 신뢰도 검정 결과 내적 일
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 α값은 0.934 이었다. 측정도
구의 구성요소는 지난 2주 동안 느꼈던 피로수준에 대하
여 전반적 피로도 8문항, 일상생활 기능장애 6문항, 상
황적 피로 5문항의 3개의 하부영역으로 되어있다. 본 도
구는 1점부터 7점까지 7점 척도로 이들 점수를 합산하
여 피로수준을 평가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피로가 높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9이었다. 

2.3 자료분석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WIN(19.0)을 이용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건강관련 특성은 빈도분석을 평균과 표준

편차 제시하였으며, 일반적 특성과 건강관련특성에 따른 
주관적피로를 비교하기 위해 t-test 및 ANOVA를 실시
하였다. 직무스트레스와 주관적피로를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관적피로에 영향을 주는 요
인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분석에서 유의한 항목을 대상으

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
였다. 통계적 검정을 위한 유의수준은 α=0.05로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남자 153(62.6%)명이고 여자는 
91(37.4%)명이었으며 연령은 30세이하 76(31.3%), 31
세이상 40세이하 129(53.1%), 41세이상 38(15.6%)명이
었다. 결혼상태는 미혼이 114(46.9%), 기혼은 129(53.1%) 
이었으며, 종교는 무교 134(55.1%)명, 기독도 68(28.0%)명, 
불교26(10.7%)명, 천주교 15(6.2%)명이었다. 학력은 전
문대 졸업이 171(70.4%)명, 대학교 졸업 72(29.6%)명이
었으며, 자격 및 면허의 종류는 1급응급구조사 135(55.6%)
명, 2급응급구조사 73(30.3)명, 간호사 35(14.4%)명 순
이었다. 근무경력은 1년이상 5년미만이 136(56.0%)명, 5
년이상 93(38.3%), 1년미만 14(5.8%)명이었으며, 직급
은 소방사 108(44.4%)명, 소방교 79(32.5%)명, 소방장 
55(22.6%)명, 소방위 1(0.4%)명 순이었다. 급여수준은 
250만원이상 349만원이하가 113(46.5%)명, 150만원이상 

249만원이하 110(45.3%)명, 350만원이상(8.2%)명이었다. 
근무형태는 2교대근무 128(52.7%)명, 3교대근무 112(46.1%)
명, 격일제근무 3(1.2%)명 순이었다[Table 1].

3.2 건강관련 특성

대상자의 건강관련 특성은 주관적 건강상태는 보통인 

경우 158(65.0%)명, 건강한 경우 74(30.5%)명, 건강하지 
않은 경우 11(4.5%)명 순이었으며, 음주는 한 달에 1-2회인 
경우 94(38.7%)명, 일주일에 1-2회인 경우 80(32.9%)명, 
전혀 마시지 않는 경우 69(28.4%)명이었다. 흡연은 현재 
흡연자가 121(49.8%)명, 전형 피우지 않는 경우 83(34.2%),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는 경우 39(16.0%)명
이었으며, 하루에 카페인 섭취는 1-2회 134(55.1%)명, 3
회이상 81(33.3%)명, 전혀 마시지 않는 경우 28(11.5%)
명이었다. 운동은 일주일에 1-2회 106(43.6%)명, 일주일에 
3회이상 100(41.2%)명, 전혀 하지 않는 경우 37(15.2%)
명 순이었다[Table 2].

3.3 직무스트레스와 피로도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의 점수는 평균 46.15±9.04점
이며, 최하 12.69점에서 최고 75.00점이었다. 피로도의 
점수는 102.58±10.05점이며, 최하 61.00점, 최고 125.00
점이었다[Table 3].

3.4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로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로도의 평균을 비교

한 결과는 성별은 남자의 경우 101.61±10.49점, 여자의 
경우는 104.22±9.16점이었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2.032, p=0.043). 학력에서 전문대 졸업인 경우 
101.71±9.49점, 대학교 졸업인 경우 104.68±11.13점이
었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1.982, p=0.050). 연령, 
결혼상태, 종교, 자격 및 면허의 종류, 근무경력, 직급, 
급여수준, 근무형태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4].

3.5 건강관련 특성에 따른 피로도

대상자의 건강관련 특성에 따른 피로도의 평을 비교

한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에서 건강한 경우 99.14±9.34
점, 보통인 경우 103.98±10.03점, 건강하지 못한 경우 
105.82±10.53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6.672, 
p=0.001). 음주, 흡연, 하루에 카페인 섭취, 운동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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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y N(%)

Gender
Male 152(62.6)

Female 91(37.4)

Age(year)
≤30 76(31.3)

31-≤40 129(53.1)
≥41 38(15.6)

Marital status
single 114(46.9)

Married 129(53.1)

Religion

Christian 68(28.0)
Catholic 15(6.2)

Buddhism 26(10.7)
No religion 134(55.1)

Education level
College 171(70.4)

University 72(29.6)

Qualification and 
License

Level 1st EMT* 135(55.6)
Level 2st EMT* 73(30.3)

Nurse 35(14.4)

Career(year)
<1 14(5.8)

1-<5 136(56.0)
≥5 93(38.3)

Position of fire safety 
service

Fire fighter 108(44.4)
Senior fire sergeant 79(32.5)

Fire sergeant 55(22.6)
Fire lieutenant 1(0.4)

Monthly incomel
(10,000won)

150-249 110(45.3)
250-349 113(46.5)

>350 20(8.2)

Form of
Work

Every other day 3(1.2)
Two shifts 128(52.7)

Three shifts 112(46.1)
*EMT :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Table 2. Health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y N(%)

Self-rated health status
Good 74(30.5)
Fair 158(65.0)
Poor 11(4.5)

Alcohol consumption
Non-drinker 69(28.4)
1-2/month 94(38.7)
1-2/week 80(32.9)

Smoking
Non-smoker 83(34.2)
Ex-smoker 39(16.0)

Current 121(49.8)

Caffeine uptake
(1 day)

Non-drinker 28(11.5)
1-2/time 134(55.1)
>3/time 81(33.3)

Frequency exercise
(time)

Never 37(15.2)
1-2/week 106(43.6)

>3/week 100(41.2)

Table 3. Job-stress and Fatigue    
Characteristics Mean±SD Min Max

Job-stress 46.15±9.04 12.69 75.00
Fatigue 102.58±10.05 61.00 125.00

Table 4. Subjective fatigue by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y
Fatigue

M±SD t or F p

Gender
Male 101.61±10.49

-2.032 0.043
Female 104.22±9.16

Age(year)
≤30 101.78±8.65

1.241 0.29130-≤40 103.52±9.84
≥41 101.05±13.06

Marital status
single 102.56±9.61

-0.040 0.969
Married 102.61±10.51

Religion

Christian 102.35±9.45

0.072 0.975
Catholic 103.53±16.68

Buddhism 102.19±10.78
No religion 102.68±9.40

Education level
College 101.71±9.49

-1.982 0.050
University 104.68±11.13

Qualification and 
License

Level 1st EMT* 102.40±9.46
1.108 0.332Level 2st EMT* 101.85±11.20

Nurse 104.86±9.88

Career
(year)

<1 102.14±7.47
0.839 0.4331-<5 103.32±9.69

≥5 101.58±10.93

Position of fire 
safety service

Fire fighter 103.08±9.13

0.613 0.607
Senior fire sergeant 103.05±10.42

Fire sergeant 100.98±11.37
Fire lieutenant 101.00±0.00

Monthly incomel
(10,000won)

150-249 102.66±9.13
0.018 0.982250-349 102.58±10.73

>350 102.20±11.62

Form of
Work

Every other day 109.33±1.52
1.791 0.169Two shifts 103.41±10.70

Three shifts 101.47±9.32

Table 5. Subjective fatigue by health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y
Fatigue

M±SD F p

Self-rated health 
status

Good 99.14±9.34
6.672 0.001Fair 103.98±10.03

Poor 105.82±10.53

Alcohol 
consumption

Non-drinker 101.58±11.66
0.492 0.6121-2/month 102.88±10.76

1-2/week 103.11±7.51

Smoking
Non-smoker 101.63±8.88

1.273 0.282Ex-smoker 104.74±11.22
Current 102.55±10.43

Caffeine uptake
(1 day)

Non-drinker 101.64±13.95
0.304 0.7381-2/time 102.40±9.01

>3/time 103.22±10.28

Frequency exercise
(time)

Never 106.14±9.82
2.742 0.0661-2/week 101.96±10.68

>3/week 101.94±9.30

Table 6. The correlation between job-Stress and fatigue
Fatigue

r p
Job-stress 0.2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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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직무스트레스와 피로도와의 상관성

직무스트레스와 피로도와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직무

스트레스는 피로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r=0.29, p<0.001)[Table 6].

3.7 피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피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은 남자보다 여자의 경우가 

피로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며(β=0.163, p=0.008), 학력은 
전문대 졸업보다 대학교 졸업인 경우가 유의하게 높았다

(β=0.127, p=0.037).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는 건강한 
경우보다 보통인 경우가 유의하게 높았으며(β=0.194, 
p=0.002), 직무스트레스는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피
로도가 유의하게 높았다(β=0.260, p=0.001)[Table 7].

Table 7. The main causes which effect to fatigue
Characteri

-stics Category B β t p

Gender
(/Male) Female 3.392 0.163 2.684 0.008

Education 
level

(/College)
University 2.798 0.127 2.096 0.037

Self-rated 
health status

(/Good)

Fair 4.083 0.194 3.079 0.002

Poor 5.227 0.108 1.689 0.093

Job-stress 0.290 0.260 4.272 0.001
R2=0.158, p=0.001  

4. 고 찰 

119 구급대원들의 응급상황을 대비해 항상 긴장한 상
태로 대기 하고 있으며, 잦은 현장출동과 직무를 수행하
는 과정에서 신체나 생명에 위험을 느끼며, 사망하거나 
심각한 손상이 있는 사람을 목격함으로서 직무 스트레스

를 받게 된다. 이러한 직무스트레스가 피로도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119 구급대원의 피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성
별, 학력, 주관적 건강상태, 직무스트레스로 나타났다. 

119 구급대원의 성별은 남자보다 여자(β=0.163, p=0.008)
가 피로를 더 많이 느꼈다. 다른 도구를 이용한 박 등
[12]의 연구결과와 반대되는 결과를 나타났으며, 차 등
[21]의 연구와는 동일한 결과를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

는 남자 119 구급대원과 동일한 환경 즉, 긴급출동을 위
해 항상 긴장감을 유지하고, 잦은 현장출동을 해야 하는
[1,2] 환경에서 환자의 처치 및 환자를 구급차까지 들것
을 이용한 이동 등 남자 구급대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함

으로써 피로를 더 느낄 것으로 사료되며,  근무지에 복귀
하면 대부분 남자 구급대원들 사이에 소수의 여자대원들

이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식공간 및 환경이 부

족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여자 구급대원들은 퇴근 후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주부 또는 엄

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기에 퇴근 후에도 체력이 

공갈된 상태로 집안일을 수행하므로 반복되는 피로가 누

적되어 만성적 피로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119 구급대원의 학력은 전문대 졸업인 경우보다 대학

교 졸업인 경우가 피로를 더 많이 느꼈다. 박 등[12]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전문대 
졸업생들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더 많은 시간을 공

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을 요하는 현장에서 법적인 업

무의 제한으로 전문대 졸업생들과 동일한 업무를 함으로

서 직무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며, 보수 또한 동일한 보수
를 받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 높

을 것이며, 이로 인한 피로도 또한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하다는 생각하는 경우보다 보

통인 경우(β=0.194, p=0.002)가 피로를 더 많이 느꼈다. 
건강하다고 느끼지 못한 경우 무력감과 소진을 더 많이 

경험하고 불안을 느껴 전문적인 직무에 영향을 주어[12] 
직무스트레스가 더욱 높을 것이며, 그로인해 피로도 역
시 높을 것이다. 119 구급대원의 업무 특성상 항상 긴장
상태가 반복되고 사고현장에서 처참하고 끔찍한 부상자

를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 이러한 위기상항을 경험한 경
우가 직무스트레스가 높았으며, 피로를 증가시키고 다양
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22] 또한 현장출동 후 
근무지로 복귀하여 직무수행 중에 쌓인 급성피로를 회복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마련되지 않아 장기적으로 피

로가 쌓이면 과로 상태에 빠져 건강상태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직무스트레스는 피로도와 양의 상관관계(r=0.292, 

p<0.001)가 있으며, 또한 직무스트레스는 피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β=0.260, p=0.001). 119 구급대
원의 업무는 일반인에 비해 처참하고 끔찍한 부상자를 

자주 목격하게 되며, 또한 위험한 사고현장에서 자신 또
는 동료의 부상, 순직등 경험하면서 직무수행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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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러한 위기상황을 경험한 경우가 직무스트레스가 
가 높았으며[20], 피로를 증가시키고 다양한 심리적 고
통을 경험하게[22]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J도의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구급대원의 연구결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

가 있으며, 단면연구로 피로와의 관련요인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119 구급대원의 직무스

트레스가 피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향
후 119 구급대원들의 직무스트레스와 피로도를 감소시
켜 119 구급대원의 업무의 질적 향상시킬 수 있는 근거
를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5. 결 론 

119 구급대원의 피로도는 구급대원의 개인적 특성뿐 
아니라 직무스트레스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여자의 경
우, 학력이 높을수록, 건강하지 못할수록, 직무스트레스
가 높을수록 피로도가 높았다. 119 구급대원들의 피로도
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는 사고현장에서 직무수행 

후 직무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는 충분한 휴식공간이 

필요하며, 소수의 여자 구급대원이 편안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독립적인 공간을 제공함으로서 119 구급대원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현장 
활동 후 직무스트레스나 급성피로를 관리하고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정기적인 건강관리를 해줌으로서 119 
구급대원의 직무에 의한 피로도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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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학과(보건학박사)
•2007년 2월 ~ 2015년 2월 : 전남
대학교병원 응급구조사

•2015년 3월 ~ 현재 : 호원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수

<관심분야>
응급구조, 전문심장구조술, 전문외상처치

김 경 완(Gyoung-Wan Kim)              [정회원]

•1988년 2월 : 조선대학교 대학원 
약학과 (약학석사)
•1993년 2월 : 조선대학교 대학원 
약학과 (약학박사)
•2000년 3월 ~ 현재 : 청암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수

<관심분야>
응급구조학, 기초의학, 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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